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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가 주춤거려서는 안된다

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해 오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 관리소장이 최근 자살로 보여지

는 사망을 했다.

고인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. 다만 고인이 스스로 그 같은 극단적 

선택을 하게 된 원인이나 책임에 관하여 정의연 관계자나 윤미향 본인 그리고 범여권 일각에서 

검찰 탓, 언론 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도 어렵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.

그보다는 과거 위안부 할머니 별세 당시 고인의 개인 명의 구좌를 이용해서 조의금을 거둔 것

을 비롯하여 정의연의 어두컴컴한 회계관리 등 현재 문제가 된 각종 비리의 의혹을 자초하고  

그로 인해 고인을 조사의 대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우선 죄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

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자의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시작이 된 

것인지는 세상이 다 안다. 악의 무리들은 고인의 죽음으로 비리 추적의 고리가 끊어지기를 바라

겠지만,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 윤미향과 정의연에 대한 이번 수사의 물타기나 입막음 작용을 하

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.

검찰은 절대 주춤거리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여 비리가 득세

하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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